
CNPC, 4개 석유·화학기업으로 분리
독과점 없애고 부패 비리 척결 의지 … 개발·수송·정제화학·판매로

중국 <석유방>의 주요 거점인 CNPC(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이 4개 석유·화학기업으로 분리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하남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CNPC가 석유개발에서 정유 판매에 이르기까지 석유산업에서 독과점을 행

사하며 각종 부패와 비리가 만연해졌다고 판단해 CNPC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석유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분할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탐사 개발, 석유 가스 수송, 정유·석유화학,

판매 등 4개 분야로 분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산업의 독과점을 없애고 부패의 소지를 줄인다는 뜻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국은 CNPC 분할이 부패척결, 독과점 해소, 산업 효율화 등에서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석유기업에도 적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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